
☎ 062-222-2580“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16
복지데스크

광주시는 현재 장애인 교통 편의 증진

을 위해 ‘무장애 정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전체 시내버스 정류소 2379

곳 중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 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시설물을 개선·정비한 

‘무장애 정류소’는 98곳이다.

무장애 정류소에는 휠체어 대기소와 점

자 보도블럭이 설치되고 급경사가 개선

된다. 또 장애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변 시설물을 제거한다.

취재진이 지난 23일 광주 시내 무장애 

정류소 98곳 중 5개 자치구 35곳을 둘러본 

결과, 상당수 정류소는 개선이 시급했다.

버스 도착 안내 음성이 작동하더라도, 

동시에 버스 여러 대가 도착하는 경우 ‘특

정 번호’를 안내하는 시스템은 모든 정류

소에 갖춰지지 않았다. 유동 인구가 많은 

조선대학교 공대·금남로 문화전당역 정

류소엔 점자 보도블럭이 반경 몇 m만 설

치돼 있었다. 운천저수지·전남대병원 본

원 앞 정류장 내 휠체어 대기소 주변에선 

전봇대·가로수·노점상 등이 눈에 띄었다. 

주행 중인 버스 기사가 휠체어 탑승 장애

인을 곧바로 확인하긴 어려워 보였다.

광산구 무역회관 정류소 주변 보도블럭

은 노면이 매끄럽지 않았고 경사가 심해, 

휠체어로는 이동에 불편함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모니터링단·

시·지자체가 정류소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며 “시

각 장애인 음성 안내는 연계할 시스템이 

없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장애 정류소 활용도를 높이려면 저상

버스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저상버스 도

입 비율은 90%를 달성해야 한다. 광주시

는 내년까지 저상버스 400대를 운용한다. 

40% 수준에 그친다.

현재 시내버스 999대중 저상버스는 

261대(26%)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노

선은 101개 중 35개 뿐이다.

장애인 활동가 고명진 씨는 “저상 버스

가 적어 목적지까지 버스 환승과 지하철 

이용을 병행해야 한다”며 “저상버스 도입

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애인 관련 대중교통 시설이 열악 또

는 부족하다보니, 지체·시각 장애인들은 

교통 약자를 위한 ‘새빛콜’ 콜택시를 주로 

이용한다. 거주지~정류소~목적지까지 이

동하는데 어려움이 커 단 번에 이동 가능

한 수단은 택시가 유일하다.

광주인권지기 ‘활짝’에서 활동하는 도

연 씨는 25일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환

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며 “장애인 교통 이동 권익을 위해 인도 

개선·음성 안내·저상버스 증차 등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윤희 기자

“가기도, 타기도 어려워요”무장애 정류소 효용 의문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시각장애인 ‘버스 노선 음성 안내’ 없어 ‘발동동’

점자 보도블럭 부족에 저상버스 도입조차 지연

선택은 ‘콜택시’ 뿐…“장애인 이동 자유 보장을”

#1. “음성 안내 없이 어떤 버스를 타야하죠?”

전맹 시각장애인 A(43)씨는 정류소에 버스가 여러 대 도착하면 어떤 버스를 타야 할 지 혼란스

럽다. 비 시각장애인은 버스 번호를 볼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버스 번호를 일일이 식별하

기 어렵다. A씨는 “ ‘○○번 버스입니다’라는 음성 안내 없이 버스를 분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

다.

#2. “점자 보도블럭이 끊겨서 정류소까지 못 가요.”

전맹 시각장애인 B(50)씨는 “점자 보도블럭이 정류소 주변까지 줄곧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점자용 보도블럭이 정류소 안팎 1~2m만 설치돼 있어 정류소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B씨는 

“지팡이로 일일이 물체를 접촉하며 감각에만 의존해 정류소를 찾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주로 콜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3. “기사가 휠체어 탄 우리를 못 보고 지나가요.”

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인 C(38·여)씨는 휠체어 대기소 인근 가로수나 버스도착정보안내기

(BIT) 탓에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그는 “대기소는 주로 정류장 안쪽에 위치하는데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버스 기사가 (우리를) 못 보고 지나친다. 위험하더라도 차도 주변까지 

나와야 탈 수 있다”고 했다.

23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무장애정류소 휠체어 대기석 옆에 버스도착정보안내기가 설치돼 있다.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은 제41회 장

애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와 함께 ‘#

나도함께41’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

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 아래 

‘#나도함께41’과 SNS 챌린지로 기획했다. 

‘#나도함께41’ 챌린지는 지역주민, 사회

복지기관과 단체, 기업, 행정기관 관계자 

등 41명이 참여해 촬영하며 릴레이 방식

으로 캠페인을 펼친다.

SNS 챌린지는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

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손가락 약속 사진

을 해시태그(#‘나도함께41’ 챌린지 #제41

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와 함께 인스

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지역주

민 14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중마장애인복지관은 4월 20~30일 약 2

주간 SNNC와 함께 장애 인식개선 캠페

인,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활동 등 지

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비대

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양=심종섭 기자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 ‘#나도함께41’ 챌린지

무안군은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 장기

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부모들의 육아

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이돌봄서

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

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

아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

하 자녀를 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

는 가정이다.

그동안 시간당 최대 10,040원이라는 비

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많았으나 이

번 사업으로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의 

40~100%를 군비로 지원한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가정은 최대 6,024

원까지만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면 되며,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은 본

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라’형 가

구도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서비스 

비용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금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선결

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다음달 말 서비

스제공기관에서 이용자의 개인계좌로 환

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무안’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지원

본인부담금 40~100% 군비 지원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 동참


